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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조선 국내해역 정박금지 검토
해양부, 정해진 정박지 외 정박․입항대기 금지 … 곧바로 항만진입 하역

대형 유조선이 국내해역에서 정해진 정박지 외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월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오염사고의 후속조치로 대형 유조선이 국내해

역에서 정해진 정박지 밖에 정박, 입항 대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항만법에 따라 대부분 항만 내, 일부는 항만 밖에 정박지를 지정해 정박료를 받고 선박들을 관리

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에는 항만 내는 정박지 외에서의 선박 정박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항만 밖은 정박지가 아니더라도 수심 등이 적절하면 선장 책임에 따라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정

박료 등을 낼 필요가 없게 돼 있다.

항만 밖의 정박지 외 정박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는 것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도 항만 밖 정박지가 아닌 곳

에서 정박을 하다 사상 최대의 원유유출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상교통안전법을 고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어 원유유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대형 유조선에 대해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항만 내 기름하역을 위해 입항을 기다리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 착안해 가

능한 한 기름을 실은 선박들은 별도의 항만 밖 대기시간이 없이 곧바로 항만으로 진입해 하역을 마칠 수 있도

록 관제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다.

선박들이 목적지인 국내 항만과의 적극적인 교신을 통해 속력 등을 조정해 항만 밖에서 입항대기를 할 필요

가 없이 가능한 한 바로 하역이 가능한 시간대를 골라 해당 항만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항만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선박은 예인선 등을 보내 안내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유조선사 등 관련업계와 각 항만의 의견을 종합해 또 다른 기름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

는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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